
일본의 2007년 춘하절 데님  

- 중고 가공 줄고 깨끗하면서 얇게 

일본의 2007년 춘하절용 데님의 특징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깨끗하여야 

하며, 얇은 것이라야 한다. 산지의 데님 컨버터에게 보내오는 어패럴로부터

의 요망이나 의견, 예상 등으로, 그런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진즈에의 중고

(中古) 가공을 비롯한 각종 가공이 적어진 것이 원인의 하나이다. 가공으로 

돋보이는 중길 두께나 두꺼운 데님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진한 

블루가 유행할 기미가 있으며, 나긋나긋한 맛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얇

은 정도로 승부가 정해질 것 같다. 

오카야마(岡山), 히로시마(廣島)의 데님 산지에서 데님을 기획ㆍ제안하는 

텍스타일 컨버터가 구상 중인 2007년 춘하절용 데님은 각사가 모두 독자성

이 있는 상재(商材)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데, 큰 줄기로는 “얇고”, “깨끗한” 

표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NB(national brand)뿐만 아니라 개성파 어패럴에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기

획ㆍ개발형 데님 컨버터나 컬렉트는 앞으로도 진즈 시장을 레이디스가 이끌

고 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동안 별로 돌보지 않고 있던 얇은 천의 스트레치 

데님 등의 전략 상재를 펼쳐나간다. 

다만 두꺼운 천 중심의 멘즈에 집념을 가지면서 전방위 비즈니스를 추진

할 태세로 구미 어패럴이 새로운 프리미엄용 데님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서

도 수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덕(duck) 텍스타일이 2007년을 강조하는 것은 2005년 후반부터 순조롭게 

움직임을 보인 자카드 데님 때문이다. 판매가 좋지 않은 무지(무늬가 없는 

침염물)를 피하여 하드 가공보다도 엘리건트한 데님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늬가 있거나 코팅 가공한 데님을 무게가 가벼운 라이트 온스

(light ounce)에까지 넓혀나간다. 

데님의 기획ㆍ개발을 강화하는 산모도(産元)의 도매상들은 데님은 원래 단

품 양산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며, 전부가 개성화ㆍ차별화되어 있다. 얇은 데

님의 배리에이션 등의 진즈 NB의 새로운 기획에 기대하고 싶다고 독자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 도매상도 있으며, 또 다른 도매상은 팬츠 용도가 중심인 

8~10온스급의 판매가 괜찮다. 톱스에서는 중국에서 생산이 별로 안되는 얼룩 

실로 짠 샴브레이(Chambray)의 무늬가 늘었다. 2007년의 춘하절은 미묘한 테

크닉이 필요한 얇은 천의 고급 소재로 승부할 것으로 보며, 산지의 메릿을 

전면에 내세울 작정이다. 

원료를 공급하는 산지의 상사에 의하면 위사에 리넨 100%로 짠 면 혼방이

나 레이온사로 짠 데님도 나와 있다. 드레시한 방향에서 신상품 제작이 추진

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일본 데님이 아니더라도 좋다는 움

직임도 있다. 브라질산 데님이 시장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산지의 메릿을 

보여주는 일본 독자적인 데님의 개발이 한층 더 요구된다는 엄격한 지적도 

있다. 과거의 어렵던 시기와 비교하면 산지는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고 낙천적으로 보는 도매상도 있는데, OEM 주문이 순조롭기 때문이라고 한

다. 실에 의한 차별화 데님의 개발은 빠뜨릴 수 없으며, 원사 공급으로부터 

산지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 

 


